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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Unity3D 엔진을 이용하여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내용에 기반한 미디어

아트 콘텐츠를 구현하였다. Super Zoom Neural Filters를 사용하여 이미지의 화질을 개선

하였으며 Neural Style Transfer를 사용하여 현대 건물을 민속화 스타일로 변환시켰다. 이

작품은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는 미디어아트 작품으로서의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민속화

활용 미디어아트의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서론

2.5D 콘텐츠는 2차원 애셋을 레이어로 배열하여

입체적으로 보이게 만든 디지털 콘텐츠이다. 이는

3D 모델링 없이도 깊이감을 가지게 할 수 있다[1].

본 연구진은 한국 전통 회화의 2D 이미지를 활용해

2.5D 콘텐츠를 개발하면서, 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

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었다. 그중 서울대학교병원

미디어아트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의 제작 과정을 본

논문에서 발표하고자 한다.

2. 콘텐츠 기획

‘십장생도’는 건강과 장수를 염원한 도교적 생명

사상이 담긴 길상화로 현대에서도 많은 관심과 사랑

을 받고 있다[1]. 김연우의 ‘십장생도(그림 1)’는 기존

작품들에 비해 해상도가 크고 화질이 선명하며 색감

이 뚜렷하여 작가 허가 하에 작품을 차용하였다.

작품 요소로 첫째, 물은 근원적이고 순환적인 의

미를 가지며 불로와 장생의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어

시간 연결 매개체로 활용하였고[2] 작품의 ‘낮’과 ‘밤’

을 연결해주는 의미로도 사용되어 작품명을 물의

길, '水로'로 정하였다.

(그림 1) 김연우, 십장생도, 옻종이에 수간분채, 68×158cm

둘째,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병원의 역사적 건물을 선정하였다. 서울대학교병원

은 1885년 제중원에서 시작하여 대한의원 건물, 서

울대학교병원 본관까지 발전해 왔다. '水로'의 '낮'

버전에는 십장생도 원본에 제중원, 대한의원 건물을

배치하였으며, '밤' 버전에는 십장생도의 색감과 조

명을 조정하여 현대 서울대학교병원 본관을 배치함

으로써 작품에 활용하였다.

사용 소프트웨어로는 각 요소가 2D 이미지 레이

어로 배치되는 내용 위주였기에 애니메이션 제작에

서 많이 쓰이는 마야, 맥스, 애프터이펙트 등을 사용

하지 않고 편이성이 가장 높은 Unity3D를 사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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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콘텐츠 개발 과정

가. 이미지 화질 개선

제중원의 흑백사진은 포토샵의 AI 기반 Super

Zoom Neural Filters를 사용하여 화질을 개선하였다.

(그림 2)의 오른쪽 이미지는 화질이 개선된 결과물

이다. 이미지의 픽셀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노이즈를

제거하고 세부 정보를 보강하여 이미지의 선명도와

세부 정확성을 향상한 결과가 보여진다.

(그림 2) 이미지 화질 개선 비교 이미지

나. 현대 건물의 Style Transfer

민속화와 현대 건물의 연결을 위해 Neural Style

Transfer를 사용해 건물의 외곽 형태를 유지하면서

민속화 스타일을 학습하여 건물 이미지를 배경과 적

합하도록 변환하였다.

(그림 3) 현대 건물 Style Transfer 결과

다. 레이어 배치 및 애니메이션 구현

요소 레이어는 깊이와 공간감을 강조할 수 있도

록 배치하였다. 사용할 스크립트에 따라 객체를 분

리하여 배치함으로써 작품의 동적인 요소를 표현하

였다. 또, 독립적인 애니메이션 구성을 위해 피봇 기

능을 사용하여 컴포지션을 제작함으로써 나무와 동

물이 동적으로 움직이며 시각적 흥미를 더하였다.

(그림 4) Unity3D에서의 요소 레이어 재배치

4. 콘텐츠 개발 결과

완성된 미디어아트 콘텐츠는 45초의 반복 재생이

가능한 동영상이며 멀티시네마월(가로 36m×세로

11.2m, 5760px×1792px) 게시 목적으로 제작하였다.

(그림 5) 최종 이미지(낮)

(그림 6) 최종 이미지(밤)

‘水로’는 물이 매개체가 되어 ‘낮’과 ‘밤’, 과거와 현

재의 연결로 이어지는데 특히 ‘밤’ 장면은 전체적인

조명을 활용해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Unity3D에서

Post Processing, Volume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Shadows Midtones Highlights에서 파란빛을 강조하

는 한편, 색채도 새롭게 변환하여 ‘낮’과 ‘밤’의 대비

가 어우러지도록 구성하였다.

5. 결론

사진이나 그림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존재

할 수 없지만[3] 본 작품은 사용자에게 과거와 현재

가 공존하는 경험을 제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작품은 건물 오브젝트에 필터를 활용한 특이점이

있으며 물을 매개체로 사용하여 인문적 상징성과 미

디어를 융합한 미디어아트 작품으로서의 의의가 있

다. 향후 다양한 민속화를 활용하는 민속화 스타일

의 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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